
대명광학, 황가스 누출로 아수라장
인근공장 근로자 1000여명 대피 … 2012년에도 3-4차례 유출 사고

4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단지 렌즈 제조기업인 대명광학에서 황(Sulfur) 성분이 함유된 가

스가 누출됐다.

사고로 인접한 N사 제2공장 근로자 등 100명이 구토와 두통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증세가 심한 6명은 응급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하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병원 관계자

는 밝혔다.

병원에 이송된 N사 직원은 “가스를

마신 직원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구토

증세를 보여 아수라장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N사는 오전 4시께 대명광학에 인접해 있어 직접적으로 가스에 노출된 제2공장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일하

던 근로자 1000여명을 제1공장과 인근공원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N사 관계자는 “오전 4시께부터 메케하고 역겨운 가스냄새가 났다”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 작동

을 중단한 뒤 긴급 대피시키고, 구토 등을 일으킨 근로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2012년 대명광학에서 3-4차례 심한 가스냄새가 나 민원을 제기했다”며 “2012년에는 2500

만원의 손해배상금도 받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신고를 받고 펌프차와 화학차 등 구조차량을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본부는 “여과장치 수리를 마쳐 오전 6시께부터 대명광학 생산라인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황 성분

함유 가스로 추정되지만 유독물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명광학 관계자는 “4월9일 수리한 여과장치가 오전 3시부터 2시간 가량 작동을 멈추면서 걸러지지 않은 가

스가 누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출된 가스는 렌즈 제조에 사용되는 모노머(Monomer)로 소량의 황 성분이 함유됐지만 인체에 유해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명광학은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어 충청북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으로 등록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가스 누출사고로 100여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1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나 소방당국은 사

고 발생 4시간이 지난 뒤인 오전 7시3분께에 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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